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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의 지능을 능가한 AI?

상위권으로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면서 ‘인간보다 뛰어난 변호사’라는 인상을 줌



이제는 예술 같은 창의의 영역까지 넘본다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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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가 예술과 창작의 영역까지 들어오게 되면?

• AI가 예술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? 

• AI와 인간의 “창작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? 

• 생성형 AI는 무엇이 새로운가? 

• AI는 인간도 생각하지 못하는 창조와 발견을 할 수 있는가? 

• AI는 예술의 본질이나 정의를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인가? 

• 사람은 사람과 AI의 ‘작품’에 같은 가치를 둘 것인가?



인간의 창의성이란 무엇인가



과학기술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발전

A. 매슬로우, “인간 동기 부여의 이론” (1943)

전자기학 → 광통신 → 통신혁명

고전역학 → 증기기관
→ 산업혁명

초고성능 컴퓨터 → 인공지능 (?)

생리적 욕망 (음식과 물)

안전의 욕망

소속감과 사랑의 욕망 (친밀감과 우정)

자부심의 욕망 (성취와 인정)

자아실현

개인잠재력의 발현과 창
의적 활동

자기 충족

심리적 욕구

기본 욕구



인간의 창의성은 인간의 자아실현의 
욕망에서 나옴



20세기 저명 물리학자 데이비드 보옴 (1917-1992)

“과학 이론, 미술 작품과 같은 창의
적 행위의 결과물의 특징은 무엇일

까 … 
[…] 

(정말로 창의적인 부분은)  새로운 기
본 질서를 인지하는 것이고, 다양한 
영역에 쓰임새가 많을 것이다

[…]
이 새로운 질서는 궁극적으로

creation of new structures having the 
qualities of 조화(harmony)와 완전성
(totality)의 성질을 통해 아름다움

(beauty)의 느낌을 가진 새로운 구조
의 창조로 이어질 것이다.”

— “창의성이란 무엇인가”



겉으로 보는 세상의 모습: 무질서하고 복잡함



겉보기의 무질서에서 질서를 보는 눈



“높은 수준의 질서”를 찾게 해주는 것이 창의성

대칭성, 완전성, 아름다움 등





창의성이란 사물을 연결하는 능력이다. 

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창의성의 비결을 물어보면 살짝 죄책감을 느낀다. 자기들은 무언가를 본 것
이기 때문이다. 조금 지나면 “뻔하다”고 생각될 만큼.

Apple 창립자 스티브 잡스 (1955-2011)



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이해
하게 해준 아인슈타인의 
아름다운 상대성 이론 

“시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다”는 아
인슈타인의 평생의 열망의 실현



우리 눈에 보이는 대
로의 순간을 그려내
는 새로운 화풍을 만

든 모네



“빈 악보”를 통해 만들어진 음악과 
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소리의 구분을 
없앤 존 케이지



산 자의 마음 속에 죽음이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(1991), 데이미언 허스트 
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Living (1991), Damien Hirst.



창의성 ↔ 아름다움 

인간은 창의성의 과학기술을 찾고 있다: 
그게 인공지능(Artificial Intelligence)일까?



고대의 인공지능(오토마톤)
αὐτόµατον: ‘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’. 호메로스가 ‘일리아드’에서 자동으로 열리는 문

을 가리키기 위해서 처음 사용한 말

조각가 피그말리온과 사람이 된 조각상 ‘갈라테아’ 제우스가 연인 오이로파를 지키기 위해 만들게 한 강철인간 ‘탈로스’



요셉 파버가 만든 유포니아(Euphonia), 1845년



1845년의 사람들: “기계가 노래까지하
니, 이제 가수들은 뭐 해서 먹고 사나?”

혹시 2024년에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으시나요?



현대에서 인간과 AI를 비교하는 고전적인 방법: 
이미테이션 게임 (튜링 테스트)

“컴퓨터와 인간의 대답(결과물)을구별할 수 없다면 
컴퓨터가 사람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”



튜링 이후 “인공지능의 겨
울”이 지나고  

딥 러닝의 시대가 도래



그러던 어느날

“1750억개의 변수를 지니고서 

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언어 인공지능이 곧 나온답니다” (챗GPT 3.5)

진정한 언어를 구사할  할 수 있는가? 
인간의 창의성도 따라할 수 있을까?



AI의 창의성 테스트: 시 쓰게 하기

“자동차에 대한 시를 각각 김소월, 김영랑, 이상의 문체로 써줘”

자동차, 빠른 나를 태우니  

도시 가운데 길을 달려 

저 긴 길을 가는 나의 꿈 

어디로 가든 미래의 나

빠른 자동차, 기어를 올려 

도시의 길을 달려가는 것 

신속하게, 안정적으로 

새로운 세상을 여행하는 것

빠른 자동차, 기어를 올려 

도시의 길을 달려가는 것 

새로운 나의 세상을 찾아 

자동차와 함께 떠나는 것

김소월 김영랑 이상



AI에게 “창작”해보라고 하면 
상투적인 표현으로 가득찬 비슷비슷한 결과를 냄

AI가 학습한 데이터: 옛날 것

안전한 “평균”

AI: “데이터대로 하라”고 배웠기 때문에 상투적인 평균를 향해, 
“시키는 대로 하라”는 말을 따르기 때문에 안전함을 향해 간다. 새로운 것을 피한다.

인간: 자신의 욕구를 따
라 경계를 벗어나는 일
을 서슴지 않는다 

↓ 
새로움 
↓ 
창의성



“궁극적 목적 없이” 존재하는 것을 베끼는 AI 
“꿈 • 신념을 위해” 창작하는 인간

베토벤:  
“음악가란 바람 속에서 신의 목소리를 듣고, 그를 찬양할 자식을 낳는 존재이다.” 

미켈란젤로: 
“나는 대리석 안에 갇힌 천사를 보았고, 그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돌을 깎아주었다” 



위키피디어  “Neural Style Transfer” 페이지에 나온 그림

(1) 미술의 가치 또는 (2) 미술에 관련된 것이라는 걸 알고서 “생성 AI”를 하고 있는 것인가?



생성 AI라는 말을 들으며 
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?

컴퓨터가 글자를 내뱉는다고 해서 대화가 아니듯이 

2차원 픽셀을 그린다고 해서 예술이 아니다



예술은 “예술가”를 반영한다

• “반고흐는 잘 차려입은 귀족 여성을 그리지 않는
다” 

• 비슷한 붓질 모양을 낸다고 해서 반 고흐 그림이 
되는 것이 아니다. 붓질은 반 고흐라는 사람에게
서 나온 것이다.













AI가 정말로 예술을 할 수 있을 것인가?

• 예술의 정의와 창작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와 위기감이 공존하는 시대. 

• 예술과 창작의 영역에서 AI에 대한 비판적인 실행이 중요해진 시점 

• 인간의 창의성은 인간의 욕망에서 나옴. 그러나 현대 AI는 목적 없이 알고리즘에 따라 인
간을 따라하는 방식으로만 개발되고 있음. 

• 인간이 창의성을 제고(提高)하는 방향의 AI의 개발을 위한 많은 관심이 필요함 시점



–파블로 피카소

“컴퓨터는 쓸모가 없다. 답을 낼 줄만 아니까.”





감사합니다


